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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전주매일 창간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풍남문화광장에서
김양옥 대회 본부장, 앙현섭 제전위원장, 강정원 사무처장, 최락도 전 국회의
원, 김종득 (사)새시대한국노인회 전주시회장, 이남숙 전주시의원 등 5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사)

새시대한국노인회 전북총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노인의 날 기념과 실버세대
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버세대의 즐거움과 자신감 향상으로 삶에
풍요로움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고자 열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62명이 참가하고 예선을 통해 선발된 본선 참가자 13

명이 열띤 무대매너를 선보였다.
행사에서 이지연(경남 함양, 62)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수암(전주)씨와 김동화(전주)씨가 최우수상을 김희정(전주)씨와 소

민건(전주)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열린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양현섭 꿈드래장애인협회장과 가

수 이수정씨 등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래로삶의즐거움·자신감‘UP’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양옥 대회 본부장과 양현섭 제전위원장, 최락도 전 의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지연씨가 조용필의
‘상처’를 부르고 있는
모습.

대회 참가자 전병길씨가 열창을 하고 있는 모습.

초대가수 김영애씨의 열창.

심사를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대회와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
는 양현섭 제전위원장.

공로 표창장을 수여받은 가수 이수정씨(왼쪽)와 김양옥
대회 본부장.


